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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

대우조선해양, 신용등급 전망 상향 조정 

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나이스신용평가의 신용등급 전망이 BBB-'안정적'에서 '긍정적'으로 상향조정 됐다고 보도됨. 나이스신용평가는 대

우조선해양이 양호한 영업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향후 현대중공업계열 편입 및 추가 유상증자 고려 시 사업적, 재무적 역량 제고

가 예상된다고 평가 배경을 설명함. (선박뉴스) 

BHP, LNG추진선 발주 척 수 축소 

BHP가 208,000DWT급 LNG추진 뉴캐슬막스 벌크선 발주 척 수를 14척에서 5척으로 줄였다고 보도됨. 지난해 15척을 발주하기 위해 

입찰을 개시했으나 상황 변화에 따라 발주 척 수를 줄이고 용선 기간도 당초의 15년에서 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보도됨. 선가는 척당 

6,800~6,900만달러로 추산된다고 보도됨. (선박뉴스) 

컨테이너선사들의 위기 관리 능력 

시장 관계자들은 올해 Global 컨테이너선사들이 도합 90억달러의 흑자를 달성한다고 전망함. 4년 전 한진해운 사건 이후 정부의 재정적

인 지원방안이 마련됐고, 덴마크 등 일부 해외국가들이 부당경쟁이라고 비난을 하였지만 COVID-19사태 이후 각 국의 재정적인 지원은 

더욱 확대되면서 컨테이너선사들이 현재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고 보도됨. (선박뉴스) 

현대중공업지주, 강제상환 옵션 사모채 발행 

현대중공업지주가 강제상환 옵션을 내걸고 사모채 3년물 450억원어치를 발행했다고 보도됨. 지난해 6월 1,500억원 이후 약 1년만이라

고 보도됨. 이번 사모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현재 신용등급(A-)보다 두 단계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강제상환해야 한다는 특약이 부여

됐다고 알려짐. (파이낸셜뉴스) 

현대일렉트릭, 4백억 규모 자회사 채무보증 

현대일렉트릭은 자회사인 알라바마법인이 산업은행 뉴욕지점으로부터 빌린 원금 335억원에 대해 402억원 가량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

고 25일 공시함. 채무보증 금액은 자기자본(7,002억원) 대비 5.7% 수준이며, 보증 기간은 2021년 6월 25일까지라고 알려짐. (이데일

리) 

두산인프라코어, 5월 中 건설기계 시장서 해외업체 MS 1위 달성 

두산인프라코어는 현지 밀착형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중국 굴착기 시장에서 현지 진출 해외기업 가운데 가장 높

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고 보도됨.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달 한 달 동안 중국 시장에서 총 2,166대(+99% YoY)의 굴착기를 판매했다

고 보도됨. (이데일리) 

      


